
지스트 지구‧환경공학부 졸업생 박주현, 

5급 공채 환경직 수석합격 
- 평소 환경정책에 관심 많아... 정책입안자가 되어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고파 

                                

▲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환경직에 수석합격한 지스트 졸업생 박주현씨(15학번, 지구‧환경

공학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지구‧환경공학부 학사 졸업생 박주현씨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구 기술고시) 환경직에 수석합격했다. 

2021년 5급 공채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직 240명, 기술직 81명을 선발하였으며, 이

중 환경직 합격자(지역직 포함)는 6명이다. 기술직에는 총 2407명이 지원하여 출원

인원 기준 경쟁률은 30.1:1이다.

박주현씨는 평소 환경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정책입안자가 되어 사회와 환경에 기

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5급 공채에 도전했다. 지구‧환경공학부에 재학 중 토익 및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휴학 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지스트에 다니면서 기초교육학부에서 수강했던 법, 철학 교양과목 및 지구‧환경공

학부 전공과정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며, 합격 비결로는 졸업 이후 모

든 생활을 공부 위주로 전환하면서 밀도 높게 집중한 것을 꼽았다. 생활을 단순화

시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간 이상 공부했으며, 식사를 하면서도 책을 읽었

다고 한다. 



박주현씨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너무나 막막했는데 결국 좋은 결과를 성취하게 

되어 기쁘다”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 또한 “곁에서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공부에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환경과 교수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앞으

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환경사무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